
중금속 폐수 899톤 배출 “충격”
수원지검, 6가크롬 기준 4190배 초과 … 환경사범 48명 적발

중금속 폐수를 배출한 환경사범 48명이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1부는 발암물질인 6가크롬 기준치를 무려 4190배 초과한 중금속 폐수를 방출

한 혐의로 박모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47명을 입건했다고 1월9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씨는 2007년 3월부터 1011년 10월까지 6가크롬 배출허용기준인 ℓ당 0.5㎎을 4190배 초

과한 ℓ당 2095㎎이 함유된 중금속 폐수 899톤을 배출했으며, 폐수는 정왕천을 통해 시화호로 흘러들어 수질

을 오염시켰으나 단속 이후 조치를 취해 현재는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6가크롬은 전기도금 과정에서 발생하며 폐암과 비중격천공 등을 일으키는 특정 수질유해물질이다.

한 재활용기업 관계자는 구리가 함유된 폐수 1만ℓ을 하천으로 배출했으며, 다른 폐기물 재활용기업 대표는

폐기물 80톤을 안산 멀티테크노밸리 건설현장에 몰래 버린 혐의로 적발됐다.

이밖에 다른 기업들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안산시,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반월ㆍ시화스마트허브(옛 산업

단지) 소재 환경기업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했으며, 맨홀에 카메라가 부착된 로봇을 투입해 오염원을 추적

하는 등 과학기술을 이용한 방법으로 환경사범을 적발했다.

반월ㆍ시화스마트허브는 7000여개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 산업단지

로 폐수 배출이 주말과 야간에 이루어지는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으나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검찰은 과학수사 장비를 확충하고 빗물배수로에도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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